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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예술은 흔히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러나 아름다움의 의미와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한

편 예술에는 아름다움과 다른, 아름다움의 대척점으로서 늘 공존한 개념 및 미학이 있어 왔다. 그로

테스크가 그것이다. 그로테스크 역시 시대에 따라 내용, 의미, 기준의 변화를 거쳐 왔고, 특히 프랑

스 대혁명, 세기전환기, 세계대전 등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변혁기 및 혼란기에 두드러졌다.

그로테스크는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형식 혹은 틀에 담기는데, 중세 이래 그 형식

이나 틀이 되었던 것은 주로 문학, 특히 미술이었다. 음악은 그로테스크의 ‘그릇’으로 즐겨 취해지지 

않았다. 청각보다는 시각이 그로테스크가 불러일으키는 인상이나 감각을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

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세기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음악에도 그로테

스크가 뚜렷하고 광범위하며 유의미하게 담기기 시작했다. 이에 쇼스타코비치(Dmitri Dmitriyevich 

Shostakovich, 1906-1975),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 바르톡(Béla Bartók, 

1881-1945) 등과 같은 당대 작곡가들의 작품에 짙게 스민 그로테스크의 면면들을 조명, 해석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금도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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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힌데미트(Paul Hindemith, 1895-1963) 음악의 그로테스크에 주목한다. 힌데미트

는 20세기 초 ‘악동’(enfant terrible)이라 불리며 기존 음악의 질서와 체계, 미학을 거칠게 거부한 작

곡가이다. 불안, 냉소, 퇴폐 등의 세기말(fin de siècle) 현상을, 더욱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파멸의 

현장을 직접 겪은 작곡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기말과 세계대전의 시공간은 볼프강 카이저(Wolfgang 

Kayser)와 필립 톰슨(Philip John Thomson)이 언급한 ‘그로테스크가 득세하는 격변기’2)와 맞닿아 

있다. 힌데미트의 초기 표현주의 작품에 그로테스크가 긴요하고 선명한 어법 및 수단으로 자리 잡는 

일이 잦은 배경들이다. 이 글은 그 그로테스크의 어법과 수단들을 조명하고, 그것들의 목적과 의도,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힌데미트의 초기 표현주의 음악에 담긴 그로테스크는 일찍부터 탐구의 대상이었고 

여전히 그러하다.3) 다만 그 연구들은 대부분 세 단막 오페라 ≪살인자, 여인들의 희망≫(Mörder, 

Hoffnung der Frauen, 1919), ≪누슈-누쉬≫(Das Nusch-Nuschi, 1920), ≪성녀 수잔나≫(Sancta 

Susanna, 1921)에 집중하며, 음악보다는 텍스트의 그로테스크에 고찰의 중점을 둔다. 이에 본 논문

은 ≪우스꽝스러운 신포니에타≫(Lustige Sinfonietta für kleines Orchester) op. 4와 ≪한 밤 중에 

... 꿈과 체험≫(In einer Nacht ... Träume und Erlebnisse) op. 15로, 그러니까 힌데미트의 그로테

스크가 전형적으로 도드라지는 초기 기악 작품들로 탐구의 시선을 옮겨 음악에 초점을 맞춘 그로테

스크 ‘독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유럽 문예의 오랜 역사를 거치며 구축되어온 그로테스크

의 개념과 내용, 미학의 맥락 안에 힌데미트의 그로테스크를 놓아,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20세기 초 음악의 그로테스크를 파악하고 해석해보고자 한다.

 1) 우혜언, “쇼스타코비치 ≪코≫의 그로테스크 미학,” �한국예술연구� 27 (2020), 285-309; Esti Sheinberg, 

Irony, Satire, Parody and the Grotesque in the Music of Shostakovich (London: Routledge, 2000); 

Julie Brown, Bartók and the Grotesque (London: Routledge, 2007); Blair Johnston, “Salome’s 

Grotesque Climax and Its Implications,” Music Theory Spectrum 36 (2014), 34-57 등.

 2) Wolfgang Kayser,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지혜 번역 (서울: 아모르문디, 2019), 295-296; 

Philip Thomson, �그로테스크�, 김영무 번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14-15.

 3) Willi Reich & M. D. Herter Norton, “Paul Hindemith,” The Musical Quarterly 17 (1931), 486-496; Joel 

Haney, “Slaying the Wagnerian Monster: Hindemith, Das Nusch-Nuschi, and Musical Germanness after 

the Great War,” The Journal of Musicology 25 (2008), 339-393; Simon Desbruslais, “Towards a Musical 

Syntax in Paul Hindemith’s Sonata for Solo Viola, Op. 25/1 (1922), First Movement,” in Histories and 

Narratives of Music Analysis, ed. Miloš Zatkalik, Milena Medić, Denis Coll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387-4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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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예의 그로테스크, 그 시작과 변천

‘그로테스크’는 동굴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그로타(Grotta)에서 유래한 것으로 15세기 말에 등

장했다. 이는 1480년경 로마에서 발굴된 네로 황제(Nero Claudius Caesar Augustus Germanicus, 

37-54)의 황금궁전(Domus Aurea)을 비롯해 티투스 황제(Titus Flavius Vespasianus, 39-81)의 로마 

공중목욕탕 등 이탈리아 고대 유적들에 쓰인 장식미술을 뜻했다.4) 그 장식미술들은 동물, 식물, 인

간 등의 여러 모티브가 곡선 모양으로 연결된 형상들, 예를 들어서 식물 꼬리를 달고 있는 날개 달

린 말, 식물의 발을 가진 날개 달린 인간의 형상 등을 묘사했다. 이 환상적이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

한 모습의 그로테스크는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르네상스의 미학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때에 그로테스크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바사리(Giorgio Vasari, 1511- 

1574)는 비트루비우스(Vitruvius, c.80–70 BC–c.15 BC?)가 �건축십서�(De architectura)에서 “당시 

로마에 유행한 (그로테스크의) 야만인적 양식”은 괴이하고 자연을 왜곡한다고 비판한 글을 인용하

면서 그로테스크를 “매우 우스꽝스러우며 못마땅하다”고 혹평했다.5)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로테스크 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움직임도 일었다. 그렇게 제

작된 여러 그로테스크 장식화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da Urbino, 1483- 

1520)의 교황청 로지아 기둥 장식화이다. 여기에는 휘감듯 솟아나는 덩굴, 그 덩굴에서 자라난 동물

의 형상, 사람의 얼굴과 말의 다리에 날개가 합쳐진 형상 등이 그려져 있다. 이렇듯 15-16세기의 그

로테스크 미술은 식물, 동물, 인간의 영역 구분과 자연의 질서가 사라지거나 흐트러진 것으로 나타

났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질서 파괴의 ‘예술’은 긴장감과 섬뜩함을 야기하는 것

으로 받아들여졌다.6)

16세기에 그로테스크는 북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이탈리아의 그로테스크가 천장화나 기둥

화를 위한 장식적 양식에 머물렀다면, 북유럽의 그로테스크는 소묘, 판화, 조각 등의 여러 분야로 파

고들었다. 가톨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북유럽 미술가들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들보다 그

로테스크에 더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이다.7) 북유럽의 대표적인 그로테스크 미술 작품들로는 히에

 4) Kayser,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31.

 5) Una Roman D’Elia, “Grotesque Painting and Painting as Grotesque in the Renaissance,” Notes in the 

History of Art 33 (2014), 5.

 6) Kayser,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34.

 7) 이재걸,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와 그로테스크 - W. 카이저와 B. 바흐친의 이론을 중심으로,” �예술문화융합연

구� 3 (201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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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니무스 보쉬(Hieronymus Bosch, 1450-1516)와 피터 브뤼헐(Pieter Brueghel, c.1525/30-1569)의 

것들이 꼽히는데, 그중 한 예로서 보쉬의 세 폭 제단화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Tuin der lusten)

이 흥미롭다. 이 제단화의 왼쪽에는 아담과 이브의 탄생이, 가운데에는 식욕과 육욕 등 죄악으로 가

득한 인간의 세계가, 오른쪽에는 지옥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늘을 나는 물고기, 특정

할 수 없는 혼합적 동물들, 인간의 군상, 상상의 괴물들이 왜곡된 비율로 뒤섞여 있다. 그런데 보쉬

의 그로테스크는 현실을 잊은 괴이한 상상력에 그치지 않는다. 카이저가 “지옥과 대면하는 오싹함

도, 지옥에 떨어진 이에 대한 동정심도, 이런 광경을 대할 때 마땅히 깨어나야 할 경각심이나 교훈

도, 그 밖의 어떤 감정적인 요소도 이 그림에는 빠져 있다”8)고 지적했듯이, 보쉬의 제단화는 특정 

내용의 표현이나 전달의 목적성 없이 냉담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그로테스크의 효과를 유발

한다. 그 냉담한 태도로 인해 감상자는 혼란스러운 묘사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

는 당혹감을 느끼면서 생경함의 그로테스크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보쉬,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

한편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

에도 그로테스크의 요소들이 담겼다. 이 즉흥 희극은 카니발이나 장터에서 전문 배우들에 의해 공

연된 것이다. 그렇게 서민을 대상으로 한 코메디아 델라르테에서는 흥미로운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

가 주로 다루어지고 등장인물들이 유형화 및 희화화되었으며, 주인공인 연인들을 제외하고 모두 가

면을 쓰고 연기했다. 이때 가면을 쓴 배우들은 표정 연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하게 과장된 몸

동작을 취했다.9) 또 귀족, 학자 등과 같은 소위 ‘기득권’의 인물들이 조롱되고 사회질서에 대한 불

 8) Kayser,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53.

 9) Kayser, 위의 책, 64; 김찬자, “서양연극 및 공연이론: 코메디아 델라르테 연구 - 유형, 배우, 무대형태를 중심

으로,” �한국연극학� 16 (2001),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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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표출되는 등 풍자의 성격이 짙게 띠어지곤 했다. 그 밖에도 카이저는 자크 칼로(Jacques 

Callot, 1592-1635)의 코메디아 델라르테 묘사 그림들을 통해 그 즉흥 가면극의 그로테스크를 관찰

하면서 새부리를 닮은 가면으로 인해 인간과 동물의 형상이 뒤섞이게 되는 현상들에 주목한 바 있

다.10) 바흐친(Mikhail Mikhailovich Bakhtin)은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

중문화�(Tvorchestvo Fransua Rable i narodnaia kultura srednevekovia i Renessansa)에서 신분의 

위계, 사회와 관습의 질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카니발의 그로테스크가 상실된 당대(17-18세기)에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코메디아 델라르테를 꼽았다.11)

주지하다시피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바로크의 로마 및 베네치아 오페라, 오페라 부파에 영

향을 미쳤다.12)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1567-1643)의 ≪포페아의 대관식≫(L’incorona 

zione di Poppea)에서도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요소들이 빈번하게 읽힌다. 포페아의 시종 아르날타

는 웃음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하인이며, 몬테베르디는 또 그 역을 콘트랄리스

트에게 맡겨 여장을 한 남성 성악가의 과장된 행동과 노래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이질적으로 전달

되게 한다. 아르날타가 사랑과 행운만을 믿는 주인 포페아를 미쳤다고 비꼬며 신분의 질서를 거스

르는 장면도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풍자적 그로테스크를 떠올리게 한다.13)

18세기에 들어서 그로테스크의 의미는 눈에 띄게 변화, 확대된다. 우선 그로테스크의 우

스꽝스러움, 익살스러움의 의미가 강조되는데, 이는 당시 유행한 풍자화(Caricature)에 기인한다.14) 

풍자화는, 주지하다시피, 풍자를 목적으로 사회나 인간 등에 대한 냉소를 섞은 그림으로서, 이를 위

해 대상의 특징을 단순화 혹은 과장하는 수법이 흔히 사용된다. 과장, 단순화는 그로테스크의 수단

이기도 하니 그로테스크와 풍자화가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로테스크의 본질적 의미 혹은 효과인 섬뜩, 괴이, 당혹, 생경은 희미해지고 우스꽝스러움, 부자

연, 익살이 부각된다. 한 예로 길레이(James Gillray, 1756-1815)의 ≪나를 봐≫(Regardez Moi)에는 

멋지게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춤 선생과 거위의 몸을 하고 있는 귀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시

간과 돈을 들여 배워도 우아한 춤을 추어내지 못하고 그저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귀족들을 풍자한 

10) Kayser,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64.

11) Mikhail Bakhtin,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이덕형, 최건영 번역 (서울: 아

카넷, 2001), 69.

12) 나주리, “17세기 로마의 ‘메세나’ - 우르바노 8세와 바르베리니 가(家)의 오페라 후원을 중심으로 -,” �음악논

단� 31 (2014), 1-32; 이남금, “≪포페아의 대관식≫에 나타난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요소,” �음악교육공학� 

37 (2018), 57-78.

13) 이남금, 위의 글, 71-74.

14) Kayser,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48; Thomson, �그로테스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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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때 동물의 몸과 사람의 머리의 혼합이라는 그로테스크의 전형적인 어법은 더 이상 섬뜩

하지도 당혹스럽지도 않다.

<그림 2> 길레이, ≪나를 봐≫

낭만주의에 들어서 문학은 그로테스크를 미학적 개념으로 확립해보고자 한다. 프랑스 낭

만주의의 선언문으로 여겨지는 빅토르 위고(Victor Marie Hugo, 1802-1885)의 �크롬웰�(Cromwell) 

서문에서 그러한 시도가 나타난다. 위고는 “여기에 이질적인 양식, 문학에 도입된 새로운 양식이 있

다. [...] 그로테스크가 바로 그것이다”15)라며 희극(comédie)이 그로테스크를 담아내는 형식이라고 

역설한다.16) 여기서 희극은 ‘그의 시대’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희극이며, 그 희극은 희극적인 동시

에 비극적인 것이고 미와 숭고뿐 아니라 추함과 그로테스크까지도 포함하는 것, 즉 ‘비희극’ 

(Tragicomedy)적인 것이다.17) 또한 위고는 “현대의 사고 속에서 그로테스크는 무한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도처에 존재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기형과 무서움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희극과 광대

짓을 만들어낸다. 그로테스크는 자연이 예술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근원이다”18)라고 

하며 미, 숭고와 달리 그로테스크에는 한계가 없다고 주장했다.19) 이렇듯 위고는 그로테스크를 변

두리에서 끌어내어 미와 나란한 위치에 놓았다. 미와 그로테스크를 대비시킴으로써 그로테스크를 

부각시키는 작품들을 만들기도 했다. �웃는 남자�(L’Homme qui rit)가 한 예이다.20)

15) Victor Hugo, Cromwell, Hernani (Paris: Librairie Ollendorff, 1922), 14.

16) Hugo, 위의 책, 14.

17) 김찬자, “빅토르 위고 연극과 그로테스크 미학 - �크롬웰Cromwell� 서문과 �뤼 블라스Ruy Blas�를 중심으

로,” �한국프랑스학논집� 69 (2010), 46; 김예경, “현대 ‘공포스런 광대’의 출현: 19세기 프랑스 팬터마임의 

광대에서 ‘조커’까지,” �영상문화� 37 (2020), 74.

18) 김찬자, “빅토르 위고 연극과 그로테스크 미학 - �크롬웰Cromwell� 서문과 �뤼 블라스Ruy Blas�를 중심으

로,” 49 재인용.

19) Kayser,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92; Thomson, �그로테스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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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로테스크의 시대들, 그리고 세기말의 그로테스크

카이저는 그로테스크의 빈도와 
 도가 � 드러�  시기들이 있� 으� , “이 시기들은 한| 같이 기

존의 세계관에 대한 , 음, 이전 시대의 n 전한 세계 6 서에 대한 , 음이 Ý 들리Ø D”21)라고 단ƒ

했다. »¼  ¦ 시 “예Ô과 문학에 있어 그로테스크한 양식이 특ž 히 Á� 과 ÛJ 으로 점� % NO 한 

사µ 와 시대에 ¹ 세하는 �î 을 � 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22)라고 말했다. 그리고 카이저는 그러

한 시기 § 은 시대로 1] 세기, 6& “ 도와 낭만주의에 걸친 시기, 20세기를 지목하고,23) 대표적인 그

로테스크적 6& “ 도 작품으로 Ã 테(�ohann � olfgang Goethe, 1749-1832)의 � 사Q로스� (Satyros)

를 꼽� 다.24) 이 � › 에서 인간과 ¬ 양이 ó Ž 인 Ã B4 을 한 î 의 정ï  사Q로스는 자신이 신이라

�  사e 들을 속이면서 자연에 † 해 시를 ð 기도, V 중에게 창조의 신화에 대해 설Ë 하기도 한다. 이

러한 I 면들은 독자나 M4 자에게 우스꽝스러움, l� , ì§ 의 느È 을 nÍ 다.

같은 시기에 고× (Francisco �osé de Goya, 174] -1828)는 시대적, 사µ 적, 미학적 ÛJ 기, 

프A 스의 ÆÇ과 학- 의 4 ) , 청/  4 실이라는 개인적 고난을 � 주하�  그로테스크적 작품을 다수 

) 작한다. 5 카프리초스8 (Los caprichos), 5 전� 의 °48 (Los desastres de la guerra), 5 Á 우8

(La Tauromaquia) � 의 � 화연작들이 그것이다. 그 중 5 카프리초스8 의 49번a  그h  ‘작은 악�

들’(Duendecitos)은 스페인의 전설적인 도i � 를 그Ñ  것인데,25) 도i � 들은 모�  Ô을 � 시고 있

으�  작은 X 와 Ý 에 � 해 � 정4 적으로 x  Ê 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ñ 이 사) 의 ) 의를 á 아있어 

� 는 사e 을 NO 스è 게 한다. 고× 는 그로테스크의 도구로 �ò 한 성‚ 자를 � � , & 자하고 있는 

것이다.

20) � � 는 2 자� 의 주인공 그� •́ (� wynplaine)은 어�  적 �� � 단에 의해 â 제로 � 이 � 3  � 고 	 지 � 아
도 â 제로 � 을 수
 에 없는, 위고의 표
 에 &르면, � 거대한 지� 의 � 음� 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â � 적이고 
기®적인 � 음은 그 자� 로 U경함의 그로r 스크이다. 이 그로r 스크는 • 수하고 아� 다Ù  EÀ  / 아(Dea)와 
대비되어 • 가된다. Kayser, � 미ð 과 문| 에 나타7  그로r 스크� , 94; } 예경, � 
 대 %공Á 스Ü  þ 대�의 ”
 : 
19세기 프u 스 � ? 마` 의 þ 대에서 %조커�w지,�  74.

21) Kayser, � 미ð 과 문| 에 나타7  그로r 스크� , 295-296.
22) Thomson, � 그로r 스크� , 22.
23) Kayser, � 미ð 과 문| 에 나타7  그로r 스크� , 295.
24) Kayser, 위의 Ì , 76.
25) 장재' , � 고c 의 � 로스 카프리
 스� 에 드러7  그로r 스크 미| 의 
 대성 연구,�  � 한^ 일러스트레이�  Áž �  

62 (202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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